
AK플라자 인턴십을 하면서
행정학과 김해리

AK플라자 인턴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기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었던 기회였습니다. 첫날 여러 팀 중에서 앞으로 두달 동안 일하게 될 팀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여성의류팀을 지원했습니다. 영업관리 여
성의류팀 안에는 여성캐주얼pc, 여성정장pc, 영캐주얼pc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영캐주얼pc로 배정받았습니다. 영캐주얼pc에서 담당하는 브랜드들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드는 옷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심있
고 자주 구매했던 브랜드여서 담당하게 된 브랜드를 익히는 데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구매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 브랜드들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틈틈
이 인터넷으로 각 브랜드들의 역사와 어떤 스타일을 중점적으로 내새우는지 등을 블로그나 브랜
드 홈페이지, 뉴스기사 등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매장에 나가서 브랜드들 마다 어떤 
옷들이 지금 잘나가고 있는지 매니저들에게 물어보고 행사장에 행사가 깔려있는 브랜드들은 어
떤 행사 테마로 깔렸는지 등 자주 매장에 나가 매니저나 직원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영업관리
라는 직무는 특히 사람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백화
점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많이 팔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관리는 말 그대로 백화점 영업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으로, 잘나가는 상품들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사를 준비할 때도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매출을 뽑을 수 있도록 브랜드 선정과 물량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각 브랜드 본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업관리자를 SM(sales manager)이라고 하는데 SM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쉴 틈이 
없이 바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해진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pc당 최대 4명의 직원이 
있는데 담당하는 브랜드가 약 45개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행사계획을 짜고 일자별
로 매출분석하고, 각 브랜드 매니저 관리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담당브랜드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관리자로써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해결해
야 하기 때문에 SM이라는 직업이 정말 한 가지 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인턴쉽을 통해 그 전까지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자격증이나 시험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
했었다면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
히 유통부문에서 일하게 되면 남들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
야 하는데 여행도 자주 다녀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이 이번 인턴경험이 처음이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것 또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회사생활에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
니다.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보고 우연한 기회로 유통부문 인턴을 하
면서 유통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자격증이나 어학능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